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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통치의 기본을 배우다>

『성종실록』성종 2년 신묘 윤 9월 27일의 이야기다.

“초야에 임금이 보경당에 나아가서 입직한 경연관 박효원(朴孝元)을 불러

서 『국조보감(國朝寶鑑: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정치 활동 가운데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뽑아 적은 역사책)』을 강(講)하였다. 강의가 ‘태조가 말하기

를, 「내가 만약 평강(平康:몸이 평안한 것)하였으면 한 필 말을 타고 피하였

을 것이다.」하였다.’ 한 데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였다.

성종 : 태조께서 만약 평강하였다면 한 필 말을 가지고 피할 수 있었겠는

가?

박효원 :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태조께서 피하려

할지라도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이는 태조께서 겸양하는 말씀입니다.

민개(閔開)의 상소에, ‘당나라 현종이 하나의 몸으로 요숭(姚崇:650~721.현

종대의 재상)과 송경(宋璟:663~737. 현종대의 재상)을 써서 개원(開元:당 현종

의 연호. 713~741)의 다스림을 일으켰고, 이임보(李林甫:당 현종 때 재상)․양

국충(楊國忠:양귀비의 6촌 오빠)을 임명하여 천보(天寶:당 현종의 연호.

742~756)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한 데에 이르자 박효원이 말하였다.

박효원 :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은 잘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나, 끝까

지 잘하는 이는 드물다.’ 하였습니다. 만약 현종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 조심

하여 정성이 한결같이 사이가 없게 하였다면 어찌 앞뒤의 다스림이 상반되

었겠습니까? 군자와 소인을 쓰고 안 쓰는 것과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과 어

지러워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종 : 소인을 쓰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나라를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니 소인은 진실로 쓸 수 없다.

박효원 :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나, 소인을 분별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이임보와 양국충이 나라를 패하게

만들 소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찌 썼겠습니까? 마음이 밝지 못하여

사람을 알아보는데 어두워 간신을 충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중용』에 이르

기를, ‘사람을 뽑아 쓰기를 몸으로 하고 몸을 닦기를 도(道)로 한다.’라고 하



였으니, 몸을 닦지 아니하고 사람을 아는 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날마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몸소 점검하고

처리해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유학의 경전과 역사서를 중

심으로 공부하고, 또 그 시간을 이용하여 정책을 의논하고 토론하였다. 이처

럼 왕이 군주로서 덕성을 수양하기 위해 공부하고, 여러 신하들과 정책토론

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간이 바로 경연이다.

국왕의 하루는 일어나자마자 죽이나 미음 등으로 간단한 요기를 한 다음,

웃전에 문안을 드리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문안을 마친 왕은 신료들을 만나

국정에 관한 업무를 시작한다. 약식 조회인 상참이 끝난 뒤에는 경연을 열었

는데, 세종 이후 상참과 경연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상참의 연장으로 경연을

했다. 그러다가 영조 이후에는 상참 전에 경연을 먼저 해서, 국왕은 해가 뜰

무렵 조강으로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경연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하고,

이어서 문무 관료들과 조회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국정을 돌본다.

정오에는 주강을 하고, 요즘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석강에 참석하는데, 이 세

차례의 경연을 삼시강(三時講)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연이 제도상으로 이처럼 완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경연에 열의

를 갖고 임했던 왕이라 하더라도 매일 경연을 열지는 않았다. 왕의 분주한

일과를 생각하면,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는 며칠에 한 번

경연을 여는 때도 있었고, 오랫동안 경연을 거른 때도 있었다.

1471년 윤9월 27일, 성종은 이른 저녁에 경연관인 박효원을 보경당으로 불

러 역대 왕의 행적을 기록한 『국조보감』의 내용을 강의 들었다. 박효원은

당나라 현종이 처음에는 정사를 바로잡아 ‘개원의 다스림’을 일으켰으나, 후

기에는 간신배를 중용하여 ‘천보의 어지러움’을 일으킨 이야기를 거론하며,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간신배를 군자로 착각하여 등용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

고 있다.

당나라 현종은 당나라를 전성기로 이끈 황제였다. 그는 할머니 측천무후

일파를 몰아내고 당나라의 골칫거리였던 돌궐을 평정해 국토를 넓혔으며, 백

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역도 완화하였다. 현종 대에는 사회가 안정

되고 인구도 늘어 당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된 비단과 향료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시인과 예술가

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던 문화도시였다.

그러나 현군이었던 현종도 점차 정치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개원 30



년, 연호를 ‘천보’로 고친 현종은 재상이던 이임보에게 모든 정치를 맡겨놓고

술과 여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의 타락은 양귀비를 만나면서 그 도를 더

해갔다. 결국 현종의 치세 말기에 양귀비의 양자가 되면서 현종의 사랑을 받

았던 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천하는 어

지러워졌다.

박효원은 이처럼 처음에 현군이었던 현종이 뒤에 가서는 이임보와 양국충

같은 간신배들을 중용하고 양귀비의 미색에 빠져 안녹산의 난이라는 큰 전

란을 겪게 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들어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안목을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중용』을 인용하여 몸을 닦아야, 즉 수련을 해야

간신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성종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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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보백보 - 누가 더 나쁜 신하일까?>

『성종실록』성종 3년 임진 6월 6일자에 실린 기록이다.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주장위환(譸張爲幻:속이고 현혹함)’이라는 글

을 읽을 때에 이르러 시강관 임사홍이 말하였다.

임사홍 : “자고로 ‘주장위한’을 걱정한 것이니, 조강을 할 때에 정자영

이 말한 것이 진실로 옳았습니다. 진나라의 조고(趙高:진나라의 환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여 이세(二世:진시황의 막내아들 호해)를 현혹시

켰으며, 한나라의 장우(張禹:성제 때의 정승)는 말하기를, ‘새로 배우는 

소생(小生)들이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르치니 신용하지 마소서.’라고 

하여 성제(成帝)를 속였습니다. 당나라의 이임보(李林甫)는 ‘의장대에서 

쫓아버린다.’라는 말로써 언로를 두절시켜 명황의 총명을 가렸던 것이 모

두 이것입니다. 만약 이 두 임금으로 하여금 밝은 눈과 통달한 귀로 간신

들의 그르친 바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나라가 어지러워져 망하는 화

가 있었겠습니까? 무일편(無逸篇:무일은 안일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로서 

주공이 나이 어린 조카 성왕을 경계한 글이다)의 글은 실로 만세 임금의 

귀감(龜鑑:거울삼아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였다.

위의 기사는 성종 3년 6월 6일의 주강에서 있었던 일이다. 임금이 『서

경』주서(周書)의 무일편을 읽을 때, 임사홍이 나서서 말한 내용이다. 임사홍

은 진나라의 조고, 한나라의 장우, 당나라의 이임보 등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간신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혹하여 끝내는 나라를 망쳤던 일을 경

계할 것을 임금에게 당부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진나라의 조고는 진시황을 모시는 환관 책임자였는데, BC

209년 진시황이 여행 도중에 죽자 황제의 죽음을 감추고 음모를 꾸몄다. 당

시 시황제의 큰 아들 부소는 분서갱유를 시행한 승상 이사의 조처에 반대하

다가 북쪽 변방에 유배되어 있었다. 조고는 이사와 함께 부소의 제위를 막기



위해 가짜 조서를 유배지로 보내 부소를 죽게 했다. 그 뒤 다시 시황제의 막

내아들 호해로 제위를 잇게 한다는 억지 조서를 꾸며 호해를 황제에 등극시

키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였다.

권력을 장악한 조고는 자신의 힘이 조정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

알기 위해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이세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세 황제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본 것이오. 사슴을 일

러 말이라 하는구려.” 조고가 대신들을 둘러보며 묻자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하며 조고의 뜻에 영합했다.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대답했는데, 조고는 사

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암암리에 모두 처형했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조고를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

이라 하다)’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장우는 한나라 성제 때의 승상이자 스승으로 성제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성제를 믿고 안하무인격의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지만, 그의 위세가 하

늘을 찌를 듯하여 그 누구도 그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이때 유학자 주운(朱

雲)이 성제에게 간언하였다.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위로는 폐하를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무익한 일만 하면서 녹을 축내고

있으니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참마검(斬馬劍:말을 벨 수 있는

칼)을 주신다면 간사한 신하 한 명의 목을 베어 신하들을 경계시키겠습니

다.”

그 자리에 있던 대신들이 놀라 술렁거리자 성제가 물었다. “간사한 신하가

누구인가?” 주운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장우입니다.” 성제는 자신의 스승

을 간사한 신하로 폄하한 주운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무관들이 주운

을 끌어내려고 하자, 주운은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들고 발버둥 치

며 장우의 목을 베어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었다. 무관과 주

운이 밀고 당기다가 그만 난간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던 좌장군 신경기(辛慶忌)가 모자를 벗고, 인수(도장끈)를 풀고는 머리를

찧으며 말했다. “이 자는 아주 곧고 아주 미쳤습니다. 다만 모두 진심으로 폐

하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의 말이 옳다면 죽여서는 안 되고, 만일

그의 말이 옳지 않더라도 용인해야 합니다.” 신경기는 계속 머리를 바닥에

찧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성제는 그제야 화가 풀려 주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부서진 난간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말고 부서진

것을 붙이도록 하라. 직언을 간한 신하의 충성의 징표로 삼겠다.”

당나라 현종은 45년간 재위하면서 초기에는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고 안

정된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정치를 잘한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르면서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양귀비를 총애하여 술과 여자에 빠져 들

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이임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그는 환관에게 뇌물을

바친 인연으로 왕비의 눈에 들고 현종의 환심을 사 출세하여 재상이 된 사

람이다.

이임보는 황제의 비위만을 맞추면서 절개가 곧은 신하의 충언이나 백성들

의 간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번은 비리를 탄핵하는 어

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상은 명주(明主:밝은 군주)이다. 여러 신하들

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쉴 틈이 없으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

다. 너는 입장마(立仗馬: 궁문 바깥에 서 있는 의장용 말)를 보지 못했는가?

종일토록 소리도 못 내고 3등품의 사료를 먹고도 한 번만 울면 쫓아내는 것

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모두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진나라의 조고, 한나라의 장우, 당나라의 이임보 등은 역사

에 기록된 대표적인 간신들이다. 임사홍은 이들의 사례를 들어 임금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간신배들을 경계할 것을 왕에게 간언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

게 임금에게 충심으로 간신배를 경계하도록 간언한 임사홍은 어떤 인물이었

을까? 그는 과연 충신이었을까?

임사홍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부마(駙馬:임금의 사위)로서 왕실과

인연을 맺으며 세조에서 연산군까지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었던 인물이

다. 그는 시문과 서예 솜씨로 당대에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며, 중국어에도

능통하여 승문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능력을 총애했던 성종

은 그가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문관으로 등용하여 도승지․이조판서 등에 임

명하였다. 성종의 총애로 탄탄대로를 걷던 임사홍은 1478년 유자광 등과 함

께 파당을 만들어 횡포를 자행하고 조정의 기강을 흐리게 한 죄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의주로 유배당했다.

유자광과 임사홍은 성종대에는 크게 활약하지 못하면서, 복수의 날만을 손

꼽아 기다렸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임사홍은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다시 정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쫓아냈던 이들을 향해 피비

린내 나는 복수의 칼을 겨눴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폐비 윤씨 문제를 거론

했고, 임사홍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이다. 자신의 생모가

참소(讒訴: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윗사람에게 일러바치

다)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광분했고, 그 사건에 연루된 자

들을 모조리 죽였다. 임사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갑자년 이후로도 자기

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걸던 일)하는데 깊이 관여하였

다. 당시에 사람들이 임사홍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

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 당시 실세였던 왕비의 오빠

들)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연산군이 1506년 중종반정으로 종말을 맞이하면서, 권력의 최측근

임사홍은 체포된 후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실록에서 대간(大奸: 매우 간사

함)․대사(大詐: 큰 사기꾼)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전형적인 간신의 최후

였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임사홍이 죽은 뒤 20여 일 후, 의금부에

서 “임사홍은 충직한 사람들을 해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임금을 불의

에 빠뜨려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으니 그 죄는 부관참시(剖棺斬屍: 무덤을 파

고 관을 꺼내 주검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하고 가산을

몰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고 중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신이 주도했던 부

관참시의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간신이라는 불명예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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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 잘못했으면 야단을 맞아야지요.>

『성종실록』성종 7년 병신 5월 11일의 이야기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최한정(崔漢禎)과 장령 박

효원(朴孝元)이, 황효원(黃孝源)이 첩(妾)으로 처(妻)를 삼은 죄를 논계

(論啓:임금에게 신하의 잘못을 논박하여 보고함)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최한정 : 일전에 영응대군 부인의 집에 행차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효령대군(태종의 둘째 아들)은 종실의 원로이므로 대가(大駕:

임금이 타는 수레)가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는 사실 백성들이 다 같이 아름

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수영(영응대군의 사위)은 일개 신하에 불과한

데 어찌하여 전하께서 몸소 가시어 보십니까?

성종 : 구수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조 때부터 대군의 부인을 매우 후하

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또 지나다가 들른 것이지 일부러 간 것은 아니다.

최한정 : 부인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잘못입니다. 일개 부인을 보기 위하

여 민가로 행차를 하심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전하의 행동은 사관이 반드

시 기록을 하니,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세

금을 운반하는 배를 보시려 할 때 이를 만류한 것은 왕의 거동은 경솔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현석규와 야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말씀하시

기를, ‘옛 임금들은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으

니,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숨기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신은 그 하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종 : 내가 참으로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는 마땅히 삼가겠다.

영응대군은 세종의 여덟 번째 아들이다. 그는 세종이 38살, 소헌왕후가 40

살에 낳은 막내아들로서 세종이 가장 예뻐한 아들이었다. 늘그막에 얻은 막

둥이를 너무도 사랑한 세종은 왕실의 진귀한 보물을 모두 영응대군에게 주

었고, 영응대군의 집을 너무 화려하게 지어준 나머지 조정에서 논란이 불거

질 정도였다. 세종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곳도 영응대군의 집이었다.



그런데 세종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에 비해 며느리가 영

눈에 차질 않았다. 영응대군은 1444년 당시 11살의 나이로 여산송씨 가문의

규수와 혼인을 했는데, 며느리 송씨는 궁궐의 엄격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

리지 않는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이었던 듯 하다. 아마 세종의 눈에는 며느리

가 발랄한 정도를 넘어서, 아들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드세었던 것이 매우 거

슬렸던 것으로 보인다.

막내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던 세종은 아들을 강제로 이혼시켰고, 해주정씨

가문의 규수를 골라 서둘러 재혼을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된다. 송씨를 잊지 못한 영응대군이 아버지 몰래 전 부인을 만나러 다닌 것

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딸을 둘이나 낳았다. 차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못해 헤어지기는 했지만, 영응대군에게 있어서 송씨는 첫사랑이자 매력이 넘

치는 여자였다.

결국 영응대군은 1453년(단종 1) 정씨 부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송씨 부

인을 다시 맞이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춘성부부인 정씨에게 봉작(封爵:작위를

봉해주는 일)한 사령장을 거두고, 송씨 부인을 대방부부인으로 봉작했다. 두

번 이혼한 경력은 영응대군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영응대군

의 졸기(卒記:사망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적은 기록)에는 “부왕의 명령 때문

에 송씨를 버렸고, 정씨는 버릴 만한 죄가 없는데도 사랑과 미움으로 내쫓고

받아들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를 단점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의 자유분방한 성격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남겼다. 송씨

부인은 영응대군이 죽은 후 양주의 범굴사를 원당(願堂:왕실의 명복을 빌던

사찰)으로 삼았고,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올렸다. 또한 왕실과 사

족 집안의 여성들을 불러 모아 대대적인 불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록에는 송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록되었다.

성종이 영응대군의 부인 집에 행차한 때는 1476년(성종 7)의 일로 이때는

이미 영응대군이 죽은 지 9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최한정은 왕이 경솔하게

민간인의 집에 행차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종친이라고는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응대군의 부인 집에 행차한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

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종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고 변명했지만, 최한정은 영응대군의 부인을 위해 행차한 것이라면 더욱 잘

못된 것이라고 다그쳐 꾸짖었다. 그러자 성종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

으로 삼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의 잘못을 면전에서 꾸짖는 신하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개선을 약속

하는 왕이나 모두 놀라울 따름이다. 친분이 있는 사적인 관계에서도 타인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에게

그것도 눈앞에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조선의 정치문화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왕도 잘못하면 야단을 맞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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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와 소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중종실록』중종 14년 기묘 5월 11일의 기록이다.

조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글에 임하여 말하였다.

중종 : 군자와 소인은 마땅히 분별해서 쓰거나 퇴진시켜야 한다. 범중엄

(范仲淹:송나라의 학자․개혁자), 한기(韓琦:송나라의 정치가), 부필(富弼:

송나라의 재상), 구양수(歐陽脩:송나라의 정치가․문인) 등이 모두 조정에 

등용될 때에는 임용할 만한 현명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어찌 초야에 버

려진 현명한 사람이 없겠는가? 대신들은 마땅히 그들을 찾아 추천하여 등

용되게 해야 한다.

조광조 : 예로부터 올바른 사람은 적고 사특한 사람은 많습니다. 왕안석

(王安石:송나라의 개혁정치가)이 권세를 부리던 때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송나라 선인 고황후와 인종 시절에는 소인배를 모두 내쳤기에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사로이 서로 비난하는 자들은 여

전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같은 조정의 

신하들끼리 어찌 서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대신들이 이를 

경계하여 서로 권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마는,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어

찌 백성을 안정시키려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기회에 성상께서

나 대신들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군자가 조정에 들어오고 소

인은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면, 나타나지 않은 악이 자연히 소멸되어 선

으로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중종 : 훌륭한 의원은 환자를 볼 때, 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것

이 아니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려면 늦는 것이니, 지금 어찌 이와 같이 

되는 염려가 없겠는가? 소인이 진출하면 군자만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

독이 종묘사직에까지 미칠 수 있으니 매우 염려스런 일이다.

신용개 : 비록 지금이 성왕의 덕이 널리 퍼져있다고는 하지만, 소인이 없

지 않을 것이요, 다만 술책을 부리지 못할 뿐이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발동할 것입니다.

조광조 : 직접 본 일로 말하건대, 연산군 때 조정에 드날린 사람들은 단지 

공신이 되기만 숭상하여 아첨으로 일관했고, 행적은 비록 높지 못하지만 



학문의 뜻이 높은 사람은 논박과 공격을 받아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은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하나, 앞날에 소인이 틈을 타게 된다면, 군자가 씨

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송나라 시절과 지금이 서로 흡사하니 군자와 

소인의 진퇴에 있어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준 : 송나라의 경우 왕안석이 제거되자 정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러나 원우(元祐:송나라 철종의 연호)의 군자들(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한 사

마광․정이․소식 등의 학자를 말한다.)이 모두 물러나자 소인이 틈을 타고 들

어와 다시 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를 볼 때, 조정의 사세를 당당히 하여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모름

지기 군자를 진출시켜 등용하고 소인이 될 길을 방지하여 조정이 당당해지

도록 해야 합니다. 소인은 뒤로 물러가서도 밤낮으로 군자를 해치고 조정

에 화를 끼치려 온갖 교묘한 간계를 부리므로,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드문 

법입니다. 중등 이하의 사람들은 사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혐

의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소인의 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종 : 군자가 진출하면 소인이 물러나고 소인이 진출하면 군자가 물러나

기에 사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요, 비록 한때 군자와 소인을 알아 

진퇴한다 하더라도, 소인은 항시 군자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틈이 생기

면, 군자는 씨가 남을 수 없고 사직은 반드시 위태해지는 것이다.

조광조 : 군자는 소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소인은 반드시 임금과 대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엿 본 

다음 틈을 노리니, 대신과 임금이 마음을 한가지로 협력하여 틈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중종 : 소인은 진출하기 위해 여러 술책을 부리는데, 근래에는 대신과 임

금이 화합해 있어 그 술책을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화살을 쏜 것이다.[사

헌부의 문 및 대궐문에 화살을 쏘았었다.]

기준 : 이로 보더라도 소인의 심술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개 : 소인의 정상이란 끝까지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살을 쏜 것

은 곧 임금과 대신의 단단한 신뢰를 깨뜨리려는 소인의 짓이나, 사림 중에 

소인이 있다면 진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인용문이 좀 길어졌지만 이 기사는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여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퇴진시킬 것인지 고

민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중종이 말한 범중엄․한기․부필․구양수는

모두 송나라 무렵의 신하로 당시 나라를 평안케 한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특

히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기



쁨은 나중에 기뻐한다.”는 명언을 남긴 인물로 유명한데, 주희(朱熹:송나라의

성리학자)는 그를 유사 이래 천하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고황후는 다섯 번째 황제인 영종의 황후로 아들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

하였을 때 수렴청정을 하며, 사마광 같은 유능한 신하를 대거 등용해 태평성

대를 이룬 여걸이다. 그래서 고황후가 수렴청정한 시절을 ‘원우(元祐)의 치

세’라고 부르고, ‘원우의 군자들’은 사마광․정이․소식 등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한 학자와 문인들을 가리킨다. 인종은 송나라 네 번째 황제인데, 이 시

기에 주돈이와 이정자 같은 유학자가 나오고 한기와 범중엄 그리고 구양수

와 사마광 같은 명신들이 등장하여 그가 집권하던 시기는 송나라뿐만 아니

라 중국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라고 평가받는다.

중종은 반정(反正:정도를 잃은 왕을 몰아내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잡던 일)으로 왕이 된 인물이다. 성종의 둘째 아들로 진성대군으로 봉해져

살다가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박원종․성희안 등이 중심이 되어 반정을

일으키고 왕으로 추대된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탓에 처음에는 이들 반정 공신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왕권까지 우

습게 보는 도를 넘어선 훈구파 공신들의 월권행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

꼈던 중종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모색하게 되니, 그것이 조광조 등 젊은 선

비들이었다.

조광조는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규정하고 훈구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왕권을

통한 왕도정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중종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여러 가지 급진적인 개혁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조광

조 등이 반정공신 가운데는 공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

의 공신 자격을 박탈하자고 건의하여 마침내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 자격을 박탈한 것은 훈구파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다.

위의 글에 등장하는 화살을 쏘아 투서를 했다는 말은 조광조를 탄핵하는 내

용이 담긴 서신이 익명으로 투고된 일을 말한다. 조광조 덕분에 많은 벼슬아

치들이 물러나 낙향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조광조와 임금의 사이

를 갈라놓기 위해 음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을 잘 분별하여 소인이 조정에 발붙일 틈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던 중종도 결국에는 조광조를 제거하려는 훈구파 공신들과 손을

잡고 조광조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백성들의 민심이 조광조를 향하고, 젊은

사림들은 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심지어 왕을 가르치려 드는데 반감을 가

지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꿈

꾸었던 조광조의 꿈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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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왕의 건강도 점검하다>

『선조실록』선조 38년 을사 11월 3일의 일이다.

진시에 임금이 별전에 나아가니 영사 유영경, 지사 유근, 특진관 박홍로․남
근, 대사간 성이문, 참찬관 유간, 시강원 박진원, 지평 민덕남, 검토관 박

안현, 가주서 이홍망, 기사관 임장․이현이 입시하였다.

유영경 : 성상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풍습(風濕:질병을 부르는 기

운으로 바람의 기운과 습하고 축축한 두 기운이 만나 근육과 신경 등에 장

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일전에 드렸는데, 효과를 보셨습니

까?

선조 : 부기(浮氣)가 간혹 있는데 왼손이 오른손보다 심하다. 겨울 동안에

는 약을 약간 복용하고 있다가 따스한 봄이 되기를 기다려 침과 뜸을 시술

받을 생각이다. 의술은 경연에서 말할 것이 아니나, 마침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의술이 너무도 허술하다. 내가 의술은 알지 못하나, 병의 증세와 

이치로 궁구하면 또한 알 수 있다. 약을 쓰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의관들은 쉽게 약을 써서 어느 병에 대해 물으면 무슨 약을 쓰라 이르고, 

가미(加味:이미 구성되어 있는 처방에 다른 약재를 더 넣는 것)하는 것 또

한 많아서 본방(本方:한의학 서적에 있는 그대로의 약방문)의 약효를 잃게 

한다. 내가 필요 없는 약을 복용한 것이 이제 해를 넘겼다. 이 약을 복용

하여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복용하곤 할 따름이다.

유영경 : 옛사람들은 병의 증세를 알아서 다스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병의 

증세를 알지 못합니다.

선조 : 중종조에 안찬(安瓚)이란 의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통 앓는 

것을 보고 바로 낙상(落傷)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약을 써서 즉시 그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참으로 귀신같다고 하겠다.

3대를 계승한 의원이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다 했고, 공자는 “내가 알



지 못하는 약은 감히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약의 복용을 신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약 쓰기를 매우 쉽사리 하니, 

지금의 의술을 알 만하다.

중원 사람은 이에 대해 많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평림(評林)』과 『의학

입문(醫學入門)』같은 책들은 모두 양생(養生: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

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하는 것)의 방법을 말하여 사람을 기만한 것으

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믿고 배운다면 필시 생명을 잃는 일이 많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모두 신농씨(神農氏:전설상의 제왕)에 미치지 못하

는데도 대개 사견으로서 방서(方書:약방문을 적은 책)를 만들기 때문에 도

리어 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조정의 선비 가운데도 의술에 능한 자가 있었다. 정작(鄭碏)의 

형 정염(鄭磏)은 의술에 정통하여 인종을 진찰하였다. 그런데 지금 의술은 

단지 찌꺼기만을 훔쳤을 뿐이다. 나는 심병(心病)을 앓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서도 말의 시비를 알 수 없다. 또 내가 일전에는 입으로 토설하지 

못하여 벙어리 같았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경들과 함께 말할 줄을 어찌 

예측하였겠는가?

조선왕조에서 왕의 직계가 아닌 왕실의 방계에서 처음 왕위를 계승한 사람

은 조선 제14대왕 선조였다. 선조는 중종의 서자였던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

었으니 아마도 태어나는 순간엔 왕이 될 운명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다. 선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명종이 34세라는 젊은 나

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제각각 성격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선조도 인

격적 결함이 많은 왕이었다. 이황․이이․조식․기대승․류성룡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성리학의 갖가지 학설과 이론이 만

발한 데다, 충실하게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된 소년 군주 선

조로서는 당대 석학들로부터 받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 제왕의 자질에 대한

요구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을 넘

게 되면서 국가체제의 모순이 드러날 대로 드러나, 율곡 이이가 표현한 대로

고대광실(高臺廣室:높은 누대와 넓은 집)의 기와집이 겉만 멀쩡하고 속은 벌

레가 먹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태였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년간 계속된 임진왜란으로 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위의 경연은 참혹한 전란이 끝난 뒤 10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던 1605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선조의 나이는 44세였다. 선조의 부기는 오랫동안 극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생긴 병증으로 보인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 피로가 쌓이면 노곤하고 피곤해져서 말하는 것도 짜증나고, 움직이면 숨

이 차며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스트레스성 장해가 선조에게 부종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심병은 기혈이

부족하거나 기가 몰리고 심화(心火)가 왕성해져서 생기는 병이다. 가슴이 답

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아프며, 숨이 차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정신이 흐리멍

덩하고 건망증이 생기기도 한다. 선조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의 시비를 알

수 없고 때로는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기도 했다는 증상과 일치한다. 막중한

국사로 스트레스가 쌓인 데다가 역대 어느 왕도 겪지 못한 전란을 당했으니,

어찌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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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관료의 적격 여부를 논하다>

『성종실록』성종 9년 무술 10월 7일의 이야기다.

강을 마쳤다.

허침 : 창원군(昌原君:세조의 둘째 아들)은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아니한

데, 한 해가 안 되어 갑자기 벼슬을 돌려주었습니다. 또 임사홍은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게 해서 먼 지방에 귀양 보냈는데, 겨우 몇 달이 지나지 않

아 곧바로 소환하였습니다. 아마도 국가의 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질 듯합니

다.

성종 : 임사홍이 벌써 돌아왔는가?

김승경 : 임사홍이 서울에 들어온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종 : 공주의 병이 나은 뒤에 배소(配所:귀양지)로 돌려보내겠다.

허침 : 이조는 인물이 적격자인가를 심사하고 백관을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게 하는 곳이므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하루

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중선을 판서로 삼았습니

다. 박중선이 무신이라서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성종 : 문신으로서 비록 경적(經籍:경전의 서적)을 밝게 통달한 자일지라

도 일을 처리하는 데는 간혹 잘못 조처하는 수도 있고, 무신이라 하더라도 

일을 잘 처리하는 자가 있다. 하나만 가지 논할 수는 없다. 박중선은 어떠

한 사람인가?

윤필상 : 박중선은 세조조에 여러 번 좋은 벼슬을 역임하여 병조판서까지 

되었는데, 지금 이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이승소 : 박중선이 비록 무신일지라도 글을 알고 사리에 통달하였습니다. 

다만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 능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험해 보

아야 하겠습니다.

성종 : 박중선은 참으로 바꿀 수 없다.

허침 : 참판 신정은 비록 자질이 명민하나, 역시 물망(物望:여론)에 맞지 

않은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찌 인물을 전형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신은 인물의 전형과 선발이 정밀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성종 : 참판이 물망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허침 : 여론이 모두 청렴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성종 : 이조는 중대한 곳인데, 그 사람됨이 이와 같다면 그 벼슬에 둘 수 

없다. 저마다 아는 것을 말하라.

윤필상 : 신정은 일찍이 도승지가 되었으니, 그 사람됨을 성상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 터입니다. 그가 청렴하지 않은지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승소 : 신정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말은 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듣건대, 신정은 사는 것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대개 부(富)란 원망의 대상

이므로 여론이 이와 같습니다.

안침 :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한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신정이 

청렴하지 못한지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여론이 이와 같으면 전형의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안윤손 : 신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여론은 참으로 대간(臺諫:사헌부

와 사간원)으 말과 같습니다.

성종 : 신정이 도승지로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없었고, 이제 참판이 되어서

도 잘못이 없으며, 또 무슨 일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

다. 근거 없는 말만 가지고 갑자기 벼슬을 바꾸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

이다.

허침 : 유양춘은 행실이 경박한 사람이라서 참으로 조정의 벼슬에 서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군자감(軍資監: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는 

기관) 주부로서 승문원(承文院:외교문서를 맡아보던 기관) 교리에 올랐습

니다. 온당치 못합니다.

성종 : 자기 의견을 말하라.

윤필상 : 유양춘이 예문록(藝文錄:예문관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 그 후보자

의 성명을 적은 기록)에 참여하여 뽑혔으니, 만약 이문(吏文:공문서에 쓰

던 특수한 양식의 이두문체 또는 용어)과 한훈(漢訓:중국어)에 정통하다면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승소 : 그러합니다.

성종 : 승문원의 소임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양춘이 이문

에 정통하다면 쓰더라도 무방하나, 정통하지 못하다면 쓸 수 없다. 이문에 

정통한지 여부를 이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조선시대의 관료 임명 절차를 보면 문․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

조에서 각 판서 이하 책임자들이 모여서 적격자 3인씩을 후보자로 선발하여

그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여 왕에게 주문하도록 하는 비삼망제도(備三望制度:



한 사람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세 사람의 후보자의 이름을 갖추어 천거하

던 일)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국왕은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점을 찍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낙점(落點)을 거쳐 조보(朝報:오늘의 관보나

신문)에 공표함으로써 인사조치가 행해진다. 그리고 그 후 서경(署經:국왕이

관료를 임명하면 대간에서 심사해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제도)을 거쳐야 비로

소 관료로 정식 임명되었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관료라도 위

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연에서 관직에 선발된 관료의 적격성 여부를 논의해

서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날 경연에서 맨 처음 언급된 창원군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서 종친이라는

신분을 믿고 제멋대로 불법을 자행했는데, 성격이 오만무례하고 포악하였다.

지방에 가서는 수령들을 능욕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심지어 여종을

죽이고 암매장한 죄로 국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군이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해주고 먼 곳으로 부처(付處: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충청도 진천에 유배하기

로 결정했으나, 세조의 소생으로는 창원군 형제밖에 남지 않았다고 정희대비

(세조의 비)가 간청하여 며칠 만에 먼 곳으로 부처한다는 판결마저 철회했

다. 그 뒤로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판결 철회가 부당하다며 몇 차례 상소했으

나, 성종은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

임사홍은 효령대군(孝寧大君:태종의 둘째 아들)의 아들인 보성군의 사위이

고, 그의 두 아들 또한 예종의 딸 현숙공주와 성종의 딸 휘숙옹주에게 장가

들어서 왕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1478년(성종 9) 4월에

유자광 등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 횡포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의

주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친아버지처럼 그를 의지하던 공주가 보고 싶어 한

다는 이유로 곧 풀려나왔는데, 이 기사에서는 임사홍이 유배에서 풀려 서울

로 돌아온 지 사흘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연에서 성종이 공주의 병을

운운한 것은, 현숙공주가 아버지 예종을 여윈 뒤 시아버지 임사홍을 친아버

지처럼 따랐는데, 그가 유배 간 뒤 그리워하여 거의 병이 날 지경이 되었던

것을 말한다.

위의 경연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의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자나 관

료들의 비리는 국가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공정하

게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과 끝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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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지난 왕조의 왕들을 논하다>

『성종실록』성종 6년 을미 2월 8일의 일이다.

야대에 나아갔다. 『고려사』를 강론하다가 의종(毅宗) 15년(1161)의 다음

의 기사에 이르렀다.

“왕이 총애하는 여자가 방술을 하여서 비밀히 닭 그림을 임금 침상의 요 

안에 넣어두었다.”

성종 : 어찌하여 닭 그림을 쓰는가?

유순 :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인데, 특히 당시 임금에게 아첨하려고 요사스

러운 꾀를 낸 것입니다.

현석규 : 임금은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

종이 음양구기(陰陽拘忌:주술적인 미신)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자

주 좌도(左道:바르지 못한 일)로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漢)나라 때의 

‘무고(巫蠱)의 화(禍)’도 역시 무제(武帝)의 허물입니다.

성종 : 음양구기가 가장 일에 방해된다.

현석규 : 고려 태조도 덕이 성대한 임금이었으나, 창업 초기에 도선(道詵:

신라 말엽의 이름난 중)의 비보지설(裨補之說:풍수지리의 비보설)을 신용

하여 자손에게 준 계책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세 자손이 모두 이와 같

았습니다. 염승익은 주술사였는데 벼슬이 재상에까지 올랐으니, 이때의 일

을 알 만합니다.

강을 마쳤다.

성종 : 고려의 임금 가운데 의종이 가장 못한가?

현석규 : 충혜왕은 의종보다 더 못합니다. 충혜왕의 호협경박(豪俠輕薄:호

방하고 협기가 있으나 가볍고 경솔함)하여 추하고 더러운 행실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조년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무릇 유자(儒者)라면 

말은 요․순을 일컫고 행실은 공자와 안자를 본받아야 하는데, 전하는 이들

을 지목하여 사개리(沙箇里:유생을 가리키는 몽골어로서 물정을 모르는 서

생이라는 뜻)라고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과 더불어 노는 자가 

모두 무뢰한 자제인데, 어떻게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왕이 송강에서 참새 잡이에 빠졌을 때 이조년이 간절

히 그만두기를 간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조년은 물러가 

성산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원(元)의 사신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돌아갔으나,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원의 황제가 충혜왕을 꾸짖기를 “너의 

살을 찢어서 천하의 개를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겠다.” 하고, 곧 함거(檻

車: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싣고 게양에 왕을 귀양 보냈는데, 악양에 

이르러 길에서 죽었습니다.

의종은 잔인하고 포학한 임금은 아니지만, 놀고 구경하는 것을 즐겨서 군

신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국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또 시 짓기를 좋아하

여 들뜨고 경박한 문신들과 더불어 서로 번갈아 운을 부르고 화답하였습니

다. 이로 말미암아 문신들이 교만하고 사치해져서 무사를 업신여겨 보고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며, 더러 무신의 머리에 오줌을 누는 자

까지 있어서 마침내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를 거

울삼아서 문무를 하나로 하고 한결같이 대우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역사 알기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시경』에 ‘은감(殷

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은나라 거울’이란 뜻이다. 은 이전의 하(夏)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은나라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나라의 마지

막 군주 걸왕(桀王)의 폭정으로 망한 하나라 역사를 거울로 삼아 경계를 늦

추지 말자는 다짐이다. 당(唐) 태종 또한 ‘옛것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다.’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정관(貞觀:태종의 연호)의 치(治)’로 불리는

태평성세를 일궜다.

조선의 거울은 고려 후기의 정치적 혼란이었다. 고려왕조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왕권은 더욱 약해졌다. 의종은 왕위에 오

르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형편없이 약해진 왕권으

로 세상을 바꾸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저 날마다 문벌 귀족들과 잔치를 벌

이며 흥청거렸다. 이런 가운데 무신들의 불만이 커졌다. 같은 지배층이지만

문벌 귀족과 차별이 매우 심하였던 것이다. 대개 문신보다 신분이 낮아 벼슬

의 등급이 같은 문신에게도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군사 지휘권도 없어서 문

신의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게다가 못된 문신들이 무신들의 수염을 태우거

나 뺨을 때리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니 무신들의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올 만

도 하였다.

1170년, 고려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다. 의종 24년 8월 그믐날 밤 보

현원에서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문신 귀



족을 죽이고 권력을 움켜쥐었다. “문관의 관을 쓴 자는 아무리 벼슬이 낮아

도 모조리 죽여라.” 이 명령에 따라 9월 초하루까지 이어진 정변은 의종을

쫓아내고 무신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때부터

꼭 100년 동안 무신들이 주름잡는 세상이 되었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말하는 ‘무고(巫蠱)의 화(禍)’란 한나라 무제 때 여태자

(戾太子)가 일으킨 난을 말한다. 한무제 때 방사(方士:점술, 연단, 주역 등에

밝은 술수학의 전문가)와 무당의 무리가 궁인을 꾀어 목인(木人:나무로 만든

우상)을 궁중에 묻고서 제사지냈다. 이때 마침 무제가 병이 들었는데, 여태자

와 틈이 있었던 강충(江充)은 무제의 병이 무고(巫蠱)에 의한 것이라면서 궁

안에 묻혀 있는 목인을 파내고, 태자의 궁중에서 목인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아뢰었다. 이에 여태자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강충을

체포하고 병사를 일으켜, 5일간 장안성에서 시가전을 벌였으나 실패하여 자

살하였다. 이듬해 무제는 차천추(車千秋)의 상소를 통하여 태자의 잘못이 없

음을 알고 태자를 죽게 한 것을 후회하고 강충의 집안을 멸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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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인재를 대하는 법을 말하다>

『중종실록』중종 13년 무인 5월 20일의 일이다.

조강에 나아갔다.

조광조 : 송나라의 건국공신인 조보(趙普)가 어떤 사람을 어떤 벼슬에 천

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조가 허락하지 않자 다시 천거했고, 태조

는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조보가 다시 천거하자 태조는 크게 노

하여 천거장을 찢었습니다. 조보는 안색을 평안히 유지하면서 찢어진 서찰

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조보는 찢어진 천거장을 

맞추어 꿰맨 후 이를 태조에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태조는 깨닫고 조보의 

천거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조보는 태조가 싫어하는 사람의 벼슬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

습니다. 이에 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궁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보

는 궁실 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굳세고 과

단성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굳세고 간절하게 간하는 일은 아랫사람이 할 일이지 대신은 그리하

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 역시 나랏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 조

보가 간절히 간한 것과 궁실 문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던 것과 같이 해야 

대신의 체면이 바로 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신은 큰일에만 관계

할 뿐이어서, 대간이 하는 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옳고 바른 일이라면 대신이 먼저 나서 굳세고 간절하게 간해

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과실은 대신이 먼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 시절 황희나 허조 같은 이는 세종께서 작은 잘못이 있어

도 대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빈청으로 가서 직접 논계(論啓:신하가 임금

에게 잘못을 논박하여 보고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왕의 윤허를 얻지 못

하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앉아 있다가 기어이 윤허를 얻고서야 물러갔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돌아간 뒤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잠도 제대로 못자

며 국사를 잊어본 일이 없다 하니, 대신이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송나라 태조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조보에게 맡겼고, 조보 역시 천하의 

모든 일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였습니다. 기왕에 재상 자리를 두었다면 

재상에게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겨야 대신이 그의 포부를 행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현우(賢愚:현명함과 어리석음)를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맡기기만 

한다면 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북송(北宋:960~1126)의 명재상이었던 조보는 시골 아전 출신이었다.

어릴 때는 건달로 지냈고, 철이 들어서는 전쟁터를 전전했기 때문에 배움이

짧았다. 북송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우고 관직에 오른 뒤 열심히 읽은 책은

『논어』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의 정적들은 “고작 논어 한 권 읽은 무식한

사람이 재상을 너무 오래한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조보는 태종에게 당당

하게 말했다고 한다. “신이 읽은 책은 논어 한 권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반으로 태조께서 천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 나머지 반으로 폐하(태

종)께서 태평성대를 여시는 데 기여했습니다.” 후대에 이 말이 와전돼 조보

가 ‘반쪽의 논어로 천하를 다스렸다.’는 ‘반부논어(半部論語)’란 고사성어가 생

겼다.

조광조는 조보와 황희를 예로 들면서, 대신은 국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말로 하기에 이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관직을

박탈당하고 목숨마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자 인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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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의 문제아, 연산군>

『연산군일기』연산군 2년 병진(1496) 1월 2일의 기록이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일에 경연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몸이 편치 않아 나기지 못하겠으니, 

그대들이 내가 병이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부

끄럽다.”

다시 『연산군일기』연산군 2년 병진(1496) 11월 22일의 기록이다.

어서(御書:임금이 쓴 글이나 서신)를 내리기를,

“경 등은 경연을 정지한다고 하여 나를 게으르다고 하지 말라. 나는 약한 

몸으로써 갑자기 대우(大憂:부모의 상)을 만나 어찌 할 바를 몰랐었는데, 

이른 봄 제사를 드리다가 심한 감기에 걸린 이후 잠시만 수고로워도 다시 

발병하여 지금까지 낫지 않아서,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만약 차도만 있으면 경연에 나가려 한다.”

『연산군일기』연산군 2년 병진(1496) 11월 23일의 기록이다.

임금이 시를 지어 내리기를,

기침과 열이 자주 있고 피곤한 기분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뒤치며 밤새껏 잠을 못 이루네.

간하는 대간들 종묘사직 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소장을 올릴 때마다 경연에만 나오라네.

하고, 전교하기를,

“감히 시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표시하는 것뿐이다. 숙직하는 

승지는 이것을 보라.” 하였다.

또 『연산군일기』연산군 3년 정사(1497) 3월 11일의 기록이다.



부제학 이승건 등이 아뢰었다.

:어제 신 등이 아뢴 것을 전하께서 의당 깊이 생각해야 하옵니다. 경연은 

왕자(王者)의 중한 일이므로 정지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서(御書)로 답하기를,

“안질이 간혹 안개가 앞을 가리는 것 같다. 연회에서는 앉아서 먹을 뿐이

니, 글을 보는 일과는 다르다. 눈이 좀 나으면 어찌 제왕의 일을 싫어하겠

느냐.”

『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갑자(1504) 8월 15일의 기록이다.

유순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의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비록 경연에 나가더라도 어찌 더 배울 

것이 있겠는가? 나는 조회 받는 등의 일은 반드시 해야 하나, 경연에는 반

드시 나가야 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경연은 좋은 일이므로 인군은 마땅히 나가야 하나, 어찌 반드시 구애될 

것이야 있겠습니까? 성상의 옥체를 헤아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연산군은 경연에서도 문제아였다. 아

버지 성종이 하루 세 번의 경연과 야대까지 성실하게 수행한 것과는 달리,

아들인 연산군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세자 시절에도 서연(書筵:왕세자의

교육제도)에 충실하지 않았고, 왕이 된 후에는 경연 역시 소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경연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이 즉위 초부터 경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연산군 초

기 실록에는 자주 경연을 걸러서 오랫동안 쉬었으니 다시 경연에 참석하라

고 주청하는 신하들과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자주 눈에 띈다. ‘몸이 편치 않

아 나가지 못하겠다.’, ‘약을 먹고 있어서 못나간다.’, ‘몸살 감기가 심하다.’ 등

핑계의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경연에 못 나가는 이

유를 담은 시를 지어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위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는 연산군의 핑계가 점차 달라졌다. “내가 요

즘 눈병이 있어서 경연에 못 나간다.” 그러나 성대한 연회나 잔치에는 빠짐

없이 참석하였다. “눈이 아파 경연에 못 나오신다면서, 어찌 잔치에는 가십니

까?” 신하들이 연산군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연회에서는 앉아

서 술과 음식을 먹을 뿐이니, 글을 보는 일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주 빠지기는 했지만,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경연에 참석하곤 하였던 연산군은 1498년의 무오사화와 1504년의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를 일

으켜 무수한 신하와 선비를 죽이고 귀양을 보냈다.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모조리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제 그 누구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군주가 된 것이다.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해도 어느 누

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지

당하십니다.’라고만 할 뿐이었다.

이제 연산군은 더 이상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다. 어느 신

하도 경연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04년 8월 15일, 연산군

은 “나의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비록 경연에 나가더라도 어찌 더 배울

것이 있겠는가?” 라면서 경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아무리 학문

이 높은 왕이라도 자기 스스로 ‘이미 학문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배울 것

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폭군이 된 연산군에게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할 신하는 더 이상 없었다.

자신을 귀찮게 하던 경연마저 없애버린 연산군은 비위나 맞추는 간신과 함

께 국사는 내팽개치고,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1506

년 9월, 박원종과 성희안 등이 주동이 된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자 연산군

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2개월 만에 쓸쓸히 죽었다. 학문

을 게을리 하고 쾌락만 쫓던 왕의 최후는 참으로 쓸쓸하고 비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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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중종실록』중종 13년 무인(1518) 7월 27일의 일이다.

석강에 나아갔다.

중종 : 하․은․주나라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인데, 후세에는 구독

(口讀:소리내어 읽음)만 할 뿐이니 인륜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가 

알겠는가? 학문을 하되 인륜을 밝히는 것을 알면 이것이 실학이다.

조광조 : 무릇 교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하려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른바 인륜이나 대강령은 오륜(五倫:다섯 

가지의 지켜야 할 도리)에 근거하나 이외에도 많은 이치가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힘써 행하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조정이 바루어지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로

써 다스리고 스승은 이로써 가르치는 것이 옛날의 도(道)입니다. 가르친다

는 것은 사람마다 거듭 일러 친절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감화되고 훈도(薰陶:학문이나 덕으로써 사람을 감화함)되어 점

차 젖어 들어가 선함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나 같습니

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소학』을 괴이하고 허황된 학문이라 하여 읽지 않았

는데, 근일에 신이 성균관에 돌아가서 보니, 입학하는 사람은 다 『소학』

을 끼고 있었으며 읽는 자가 또한 많아서 전에 괴이하고 허황되다는 것이 

지금은 상례(常例)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읽지 않는 자를 부형이 잘못되

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캐보면 위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을 바르게 보이셨으므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 선하니 어찌 교화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자사

(子思:노나라의 유학자. 공자의 손자)가 『중용』에 ‘공경을 돈독히 하매 

천하가 평안히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만 가지

이나 홀로 ‘공경을 돈독히 함’을 천하를 담당하는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대개 마음이 방일(放逸: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것)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이 한번 방일하면 만 가지 이치가 허물어지는데, 하



물며 천하가 평안히 다스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문제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

고 사람들이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해 온 질문이다. 특히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논쟁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철학,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에게

도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진 문제였다. 맹자는 인간은 원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그에

맞서 인간은 근본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고대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는 나쁜 것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구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은 원초적인 죄악을 가진 악한 존재라고 주장하

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힘을 얻었다.

정통 유가(儒家)에서 성선설을 논리적으로 주창한 최초의 인물은 맹자였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아기가 우물에 막 빠지려는 순간, 깜짝 놀라 달려가지 않

을 사람이 있을까? 그 마음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이다. 아기를 구해서 그 부모와 교분을 트거나 보상을 받겠다는 계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런 자발적인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저절로 드

러날 뿐이다. 맹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 또한 본래 선을 좋아

하고 악을 싫어하는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내재된

그러한 도덕적 마음이 ‘사단(四端)’, 곧 ‘네 가지 도덕의 단서’이다. 가엾고 애

처로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

고 남의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羞惡之心)],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

주는 마음[사양지심(辭讓之心)],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

지심(是非之心)]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선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때문

에 서로 다투고 빼앗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다. 태어나면서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남을 해치는 마음이 생

겨나고, 충성과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이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위적인 교육과 교화로서만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이라는 인위적 훈련과 예(禮)라는 사회 제도에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굽은 나무는 반드시 굽은 것을 바로잡는 도구를 사용하고 수증기로 쪄서

바로잡은 다음에 곧게 된다. 또 무딘 연장은 반드시 연마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날카로워진다. 같은 이치로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을

본받은 다음에 바르게 되고, 예의를 얻은 후에 다스려지는 것이다. 옛 성왕

(聖王)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워

져 다스려지지 않게 되자, 예의(禮儀)를 일으켜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 인간

의 성정(性情)을 바로잡고 교화시켰다. 이에 비로소 인간 세상은 다스려지고

또한 도리와 이치에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광조를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량하다는 맹자

의 성선설을 신봉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니 어찌 교화되지 않을 자

가 있겠습니까?’ 라는 조광조의 말처럼,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나며, 제대로 된 도덕과 품성 교육을 받는다면 악하게 자랄 사람

은 없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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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율곡이 혹독한 신입관료의 신고식을 없애다

『경연일기(經筵日記)』1569년(선조 2) 9월의 기록이다.

사관(四館: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신진(新進:새로 과거에 합

격한 사람)들을 침학(侵虐)하는 풍습을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이이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교화를 없애는 폐습은 개혁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지금 처음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사관(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신래(新來)라 지목하여 곤욕을 주고 괴롭히는데 하지 않는 짓

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 호걸의 선비는 과거 자체를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갓을 부수고 옷을 찢기우며 흙탕물에 굴러 체통을 잃고 염

치를 버린 뒤에야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부)에 오르게 된다면 호걸의 

선비치고 누가 세상에 쓰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새로 과거한 사

람을 접대하는 데 매우 예모(禮貌)를 지킨다 하는데 만일 이 소문을 듣게 

되면 반드시 오랑캐 풍속이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침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

인가.”

이이가 대답하기를, “글에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려 말년에 과거

가 공정하지 못하여 거기에 뽑힌 사람이 모두 귀한 집 자제로 입에 젖내나

는 것들이 많았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분홍방(粉紅榜)이라 지목하고 분개

해 하여 침욕(侵辱)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임금이 “이는 개혁하여야 할 일이다.” 하고 드디어 통절히 개혁하도록 

명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때

문에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하곤 한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대학 신입생 환

영회처럼 혹독한 신고식 문화가 있었다. 신참례(新參禮)라는 것이 그것으로,

관직에 들어온 신입에게 가하는 집단 괴롭힘이었다. 신참례는 조선 건국 초

부터 꾸준히 전해 내려왔고, 너무 과한 탓에 종종 사회문제가 되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신래(新來)라 불렀고, 신래가 선



배 관원들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신고식을 면신례라고 하였다. 조선의 신참

들은 오늘날의 새내기보다 더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오늘날은 신참

의 신고식 비용을 주로 고참들이 대는 것과는 달리, 조선의 신참들은 허리가

휠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면신례를 해야 했고, 육체적․정신적 가학

도 감수해야 했다. 심한 경우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15세기의 학자 성현(成俔)이 편찬한 『용재총화』에도 이러한 신참례에 대

한 기록들이 나온다.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여 탄핵하는 기관인 사헌부는 오

늘날 검찰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른바 군기가 센 곳이었다. 사헌부

에서는 새로 들어 온 사람을 신귀(新鬼)라 하여 여러 가지로 욕을 보였다.

방 가운데서 서까래만 한 긴 나무를 신참한테 들게끔 하는데, 이를 경홀(擎

笏)이라 했다. 이 나무를 들지 못하면 신참은 선배에게 무릎을 내놓아야 했

으며 선배가 먼저 주먹으로 무릎을 때리고 이어 윗사람부터 차례로 내려가

며 때리도록 했다. 또 신참에게 물고기잡기 놀이를 하게 하는데, 신참이 연

못에 들어가 사모(紗帽: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쓴 모자)로 물을

퍼내서 의복이 모두 더럽혀지게 했다. 또한 거미 잡는 놀이라 하여 손으로

부엌 벽을 문질러 두 손이 옻칠을 한 것처럼 까맣게 되면 물에 손을 씻게

한 뒤 그 물을 마시라고 하니 그 물을 먹고 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였다.

이밖에도 별명을 붙여주고 이를 흉내내게 하는 ‘삼천삼백’, 관련 있는 벼슬

이름을 외우게 하되 바로 읽어내리는 ‘순함(順銜)’, 거꾸로 읽어 올라가야 하

는 ‘역함(逆銜)’, 즐거운 표정을 짓게 하는 ‘희색(喜色)’, 괴로운 표정을 짓게

하는 ‘패색(悖色)’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때마다 온몸에 진흙을 바

르고 얼굴에는 오물을 칠하게 하는 등 신참을 광대로 만들어 희롱하였다. 겨

울에는 물에 집어넣고 여름에는 볕을 쬐게 하는 육체적 가학은 물론이요, 뜻

에 맞지 않으면 매질까지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신래들을 침학하고 괴롭히

는 습속이 워낙 다양해서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신참례의 폐단을 막고자 조선시대의 헌법인 『경국대전』은 ‘신래

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는 장(杖) 60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암암

리에 관습화돼 이어진 신참례의 습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율곡 이이는 이러한 풍속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

었다. 율곡은 ‘구도장원공’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과거에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행실도 모범적인 반듯한 성품을 지

닌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신참례라는 명목으로 신참을 괴롭히는 선배들의

생리가 누구보다도 싫었을 것이다. 실제로 율곡은 문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소속된 후 선배들에게 공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율곡은 신참례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의 『석담

일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참례 혁파를 건의하여 마침내 성사시키게 되었

다. 율곡은 신참례의 폐단을 지적한 뒤 선조가 신참례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

인지 묻자,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자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차지하자

이들의 버릇을 고쳐주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원래의 신참례는 부정한 권력으로 관직에 오른 함량 미달의 인물들에게 국

가의 관직은 함부로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은연중 알려주고자 시도되었지

만, 율곡이 살던 시대에는 그 애초의 취지는 잊힌 채 그저 하급자를 괴롭히

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사회 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

을 살았던 율곡의 입장에서 이러한 풍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었기

때문에 이의 혁파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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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서 임금의 길을 묻다

『중종실록』중종 13년 무인(1518) 5월 15일의 일이다.

유시(酉時)에 세 차례 크게 지진(地震)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

뢰 소리처럼 커서 인마(人馬)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城堞: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

여 어쩔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

(故老)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八道)가 다 마찬가지

였다.

중종 : “오늘의 변괴는 더욱 놀랍고 두렵다. 내가 사람을 쓰는 데 항상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친정(親政)이 끝나자 곧 변이 일어났고 

또 오늘의 친정은 보통 때의 친정과는 다른데도 재변이 이와 같으니 이 때

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또 처음과 같이 지진이 크게 일어나 전우(殿宇)가 흔들렸다. 

상이 앉아 있는 용상은 마치 사람의 손으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흔들렸다. 

첫 번부터 이때까지 무릇 세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여세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한참 만에야 가라앉았다. 이때 부름을 받은 대신들의 집이 먼 사람

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어서, 도착하는 시각이 각각 선후(先後)가 있었

으나 오는 대로 곧 입시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 “지진은 전에도 있었지마는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

니다. 이것은 신 등이 재직하여 해야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입니다.”

홍문관 저작 이충건(李忠楗) : “근래에 재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

다.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어찌 오늘날같이 심한 것이야 있었겠습니

까? 조정 정사(朝廷政事)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해(利害)·질병(疾病) 

등을 진실로 강구해야 합니다. 신과 같이 어리석고 천한 자가 무엇을 알겠

습니까마는 기강이 설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끝내 서지 못하는 것은, 하민

(下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재행(才

行)이 쓸 만한 자를 취인(取人)하는 일에 대해 조정 의논이 이미 정해졌



고, 상께서도 성명(成命)이 계셨습니다. 대신이 진실로 시행할 수 없는 것

으로 여긴다면 그 시행할 수 없는 까닭을 변명해야 할 것이요, 부득이 시

행해야 할 것이라면 마땅히 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끌

면서 좀처럼 봉행할 뜻이 없으니, 상께서 명이 계신데도 대신이 이럴진대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기강이 서지 않은 것은 

대신이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진에 대한 기록은 매우 많다. 문헌 기록 가운데 지진에

관해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의 책은 『삼국사기』이다. 서기 2년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있었던 지진을 시작으로 모두 107건의 지진을 기록하고 있는

데, 1년 평균 0.1회 정도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지진 기록

은 매우 간단하고, 발생 건수 또한 비교적 적다. 그것은 『삼국사기』의 기

록이 신라의 경주, 백제의 위례성과 부여,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 등 삼국

의 수도에서 일어난 지진만 기록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고려시대의 지진에 관한 기록은 조선전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에 나타나 있다. 475년간 194건의 지진이 기록되어 있어서 1년 평균

0.4회 정도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 달리 수도

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진을 관측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이 개국한 1392년부터 1863년(철종 15)까지 472

년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 건수는 무려 1,967건에 이른다. 대략

1년에 네 번꼴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보다 빈도가 훨씬 높다. 이것은 조선시

대에 지진 발생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지진에 대한 관측이 정밀해지고, 보고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에 천문 현상과

지진을 관측하는 관상감이라는 관청을 두었고, 관상감에서는 천재지변에 관

한 사항을 정리하여 『관상감일기』를 남겼다.

위의 중종실록 기록은 1518년 5월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나 담장과 성첩이 무너졌

으며, 임금이 정사를 보는 전각의 지붕이 요동치고 용상이 흔들릴 지경이었

다.

지진의 발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려 하였다. 동양의 재이관(災異觀)에서는 세상의 현상을 천도

(天道)의 실현이라 보았다. 임금의 책무는 하늘의 이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자연재해의 발생은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는 임금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며,

이 경우 왕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실천방법으로 음식



가지 수 줄이기, 정전(正殿) 피하기, 죄수 풀어 주기 등이다. 또한 궁궐 내의

궁녀의 원한이 하늘에 미친 것이라 생각하여 궁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하들에게 국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이다. 결국 자연재해는 왕을 하늘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조건이며, 반대로 신

하들이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선조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1574년 정월 초하룻날의 『선조실록』의 기

사에는 “재변(災變)으로 인해 임금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고기반찬을 물

리치고 음악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날이 가물고, 큰 바람이 불고, 흙

비가 내리는가 하면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

와 변고가 잇닿자 선조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선조가 신하

들에게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계책을 구한다는 교지를 내리자, 율곡은

11,600여 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써서 선조에게 올렸다. 이 글이 ‘1만자로

이루어진 상소문’이라는 뜻을 담은 「만언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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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1만자의 상소를 올리다

『율곡전서』제5권 소(疏)에 기록된 「만언봉사」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

분을 요약해본다.

“신은 삼가 아룁니다. 정사는 때의 알맞음을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성실

한 노력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면서 때의 알맞음을 모르고 일

을 당하여 성실한 노력에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신하

가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생

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총명 영의하시고 선비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시

매, 안으로는 음악과 주색을 즐기는 일이 없고 밖으로는 말달리고 사냥을 

좋아하는 일이 없으시니, 옛날 군주들이 자신의 마음과 덕을 해치는 것들

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성

(老成)한 신하를 믿어 의지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 쓰며, 곧은 말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공론이 잘 시행되므로 조야(朝野)가 부푼 가슴을 안고 

잘 다스려지는 정치를 고대하고 있으니, 기강이 엄숙해지고 민생이 생업을 

즐겨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강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정을 따

르고 공도를 등지는 것이 예전 그대로이고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그

대로이고 백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그대로이고, 그 민생으로 말하

면 집에 항상 생산이 없는 것이 예전과 마찬가지이고, 안주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궤도를 벗어나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일찍이 이를 개탄하고 삼가 그 까닭을 깊이 찾아내어 한번 전하께 말

씀드리려고 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 엊그제 삼가 전하께서 

천재(天災)로 인하여 대신에게 내리신 전교를 보니, 전하께서도 크게 의아

해 하시고 깊이 탄식하시어 이 재변을 구제할 계책을 들어보기를 원하셨습

니다. 이는 참으로 뜻있는 선비가 할 말을 다할 기회인데, 애석하게도 대

신들은 지나치게 황공하고 불안해 한 나머지 할 말을 다하지 못하였습니

다.

대체로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심원하여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

우나 역시 임금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



대, 옛날 명철하고 의로운 임금이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데도 정사가 혹

시 닦여지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견책을 내보여 놀라게 하였으며, 하늘

과 관계를 끊은 자포자기한 임금에 있어서는 도리어 재변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재변이 없는 재변이야말로 천하에 가장 큰 재변인 것입니다.(중략)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보시고 익히 검토하시며 신중히 궁구하고 

깊이 생각하시어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한 뒤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

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택하신다면 그 진행

을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정성껏 그것을 시행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수적인 세속의 견해로 인하여 바뀌게 하지 말

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며 남을 모함하는 말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나도록 나랏일이 여전히 부

진하고 백성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군대가 정예로워지지 않는다면, 신을 기

망(欺罔)의 죄로 다스리어 요망한 말을 하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소

서.”

1574년(선조 8) 1월 당시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하자 선조는 대신들에게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계책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응하여 1만

자가 넘는 장문의 상소를 올린 것이 바로 「만언봉사」이다. 이때 율곡은 나

이 39세로 승정원 우부승지였다.

율곡은 조선왕조 건국 이후 200여 년이 지난 당시를 그동안 나라 전체에

많은 폐단이 쌓인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국가 운영체제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였

다. 따라서 정치․경제․민생․군사 문제 등 국정 운영의 모든 분야의 폐단

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례와 문제의 진단, 그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에 의거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율곡의 시무책이 드러나 있는 글 가운데 「만언봉사」가 특별히 중요한 까

닭은 그가 추구한 개혁의 두 가지 핵심어가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가 시의(時宜), 즉 ‘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공(實功),

곧 ‘실질적인 공적을 얻는 것’이다. 율곡은 「만언봉사」를 통해 ‘적당한 시

기’와 ‘실질적인 효과’ 이 두 가지야말로 개혁을 성공시키는 핵심임을 밝혔다.

율곡은 상소의 말미에서 자신의 건의를 채택하여 국정을 개혁한다면 반드

시 3년 이내에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상소를 읽은

선조는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요순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을 하겠



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 다

만 일이 혁신에 관계되는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이 상소문

을 여러 대신에게 보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고 상소문을 등서하여 올리라.”

고 하면서 끝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만약 당시 선조와 조정에서 율곡의 상소를 채택하여 개혁 정치를 실행하였

다면, 아마도 조선왕조가 제2의 도약을 이뤄 임진왜란과 같은 초유의 국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선조를 움직여 경장을

이끌어 내어 토붕와해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율곡의 진심 어

린 노력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율곡의 이 「만언봉사」는 조선왕조

오백년사에 있었던 상소문 중의 상소문으로 후대의 정치인과 학자들의 사랑

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도 율곡의 이 상

소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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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선비의 기상을 보이다.

『선조수정실록』선조 24년(1591) 3월 1일의 기록이다.

신은 생각건대 선비는 자신의 말이 쓰여지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당

연하지만 강상(綱常: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질 지경이면 

혹 분연히 일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신이 삼가 오늘날의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국가의 안위와 성패가 매우 긴

박한 상태에 있으니 참으로 불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히 왜국 

사신의 목을 베고 중국에 알린 다음 그의 사지(四肢)를 유구(오키나와) 등 

여러 나라에 나누어 보내, 온 천하로 하여금 다함께 분노하게 하여 왜적을 

대비하도록 하는 일만이 전의 잘못을 보완하고 때늦은 데서 오는 흉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속히 잘 생각하시어 사람이 못났더라

도 말만은 버리지 말고 종묘와 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지체하지 않으면 매

우 다행이겠습니다. (중략)

소원(疏遠)하고 천박한 신이 감히 분수에 넘친 일을 청하였습니다만 시사

(時事)가 매우 급박한데 미리 대비하지 않아 패망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이

에 중국 조정에 변란을 알리는 소장의 초안을 잡았고 유구국의 국왕과 일

본과 대마도에 있는 유민(遺民) 중 호걸들에게 적의 사신을 체포하게 할 

격문의 초안을 잡았으며, 영남과 호남의 왜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모두 일에 따라 차기(箚記: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하나)하여 삼

가 별지(別紙) 7폭에 갖추어 기록해서 소매 속에 품고 있습니다. 사대․교린

에 대한 법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도를 드러

낼 수 없다고 한 맹자의 훈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건대 이렇게 

한다면 사리가 절로 밝아지고 말도 정직하고 의(義)도 장엄하게 되어 사람

을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원한 몸으로 참람스러워 

감히 바로 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 전하께서 보잘 것 없는 말을 곡

진히 받아 주시어 즉시 세숙과 자산(정나라 때 어진 신하) 같은 사람을 시

켜 토론하고 윤색하게 하여 승문원으로 하여금 아침에 옮겨 적어 점심 때 

봉하게 한 다음 특별히 중신을 파견하여 달려가서 아뢰게 하되 행장을 꾸

리는 일순(一旬)안에 먼저 1본을 등사해서 통역관 1인을 붙여 주어 신으로 



하여금 먼저 요계(요동지역)에 알리고 나아가 북경에 알리게 한다면, 중국 

조정의 임금과 신하들이 우리가 밤낮으로 달려와 제때에 고하는 정성에 감

동되어 두루 여러 진(鎭)과 여러 나라에 효유하여 미리 방비하여 은밀히 

조처하도록 하고 천하가 다 같이 분노하여 기어코 이 왜적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게 하소서. 그러면 신은 길에서 죽더라도 늙은 어미는 강회

(江淮:양자강과 회수)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치욕을 면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완악한 기운이 풀어지지 않아 하늘의 해가 항상 음산하므로 신은 

국가를 위한 걱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통분을 견딜 수가 없어 삼가 죽음

을 무릅쓰고 상소를 받들어 올립니다.

이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이다. 조헌은

1544년(중종 39)에 태어나 1567년(명종 2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

아갔으며, 1571년 홍주목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이지함과 교유하고 그의 권

유에 따라 성혼과 이이를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받았다. 1574년에는 질정

관(質正官:글이나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은 임시 벼슬)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9년 동인의 전횡과 시폐를 지적

하다가 탄핵을 받아 길주에 유배를 당하였으나, 그 해 정여립의 모반사건으

로 동인이 실각하자 귀양에서 풀려났다. 1591년 조선에 온 겐소[玄蘇] 등의

일본사신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청하여 조선침략의 속셈을 드러내자,

고향인 옥천에서 상경하여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의 처단을 상소하고 일본

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하는 위의 상소를 올렸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약 120년에 걸친 전국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에 의해 통일을 이루어 정국이 안정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된 시기였다.

그는 일본 국내가 통일되자 그동안 어떤 통치자도 시도하지 못했던 중국 대

륙을 정복하여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토지를 몰수당한

다이묘나 지방 호족세력의 불만이 높아 해외로 관심을 돌리게 할 목적이 있

었고, 상업의 발달로 성공한 이들은 해외무역의 필요성 때문에 전쟁에 찬동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에서도 일본의 기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일본

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사로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통신사 일행이 귀국하여 황윤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

라고 보고하였고, 김성일은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나중에 김성

일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이 틀림없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장담한 황윤길의 발언으로

인하여 민심이 혼란해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하였다. 어쨌든



당시 조선의 정부는 동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인 김성일의 보고를

신뢰하였다. 일본의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는 이미 민간에까지 유포되고 있었

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조헌이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린 것이

다.

조헌이 올린 이 상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록에는 조헌의 상소

뒤에 사관의 평을 싣고 있는데, “조헌이 대궐 아래 엎드려 상소에 대한 비답

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내려오지 않자 머리를 돌에 찧어 피가 얼굴에 가득하

여 보는 사람들도 안색이 위축되었다. 그래도 비답이 내려오지 않자 이 상소

를 밀봉하여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받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조헌

의 상소를 진달했는데도 승정원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상소의 내용이 어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언로가 막히는 단서가 있게 되니

담당승지를 파직시키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추고(推考:상소문의 내용을 따지

고 살핌)만 하도록 윤허하였으므로 조헌은 통곡하고 물러갔다.”고 기록하였

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은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여 명을

규합하고, 영규대사 등의 승병(僧兵)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하였다. 이어

서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으려다 금산전투에서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하였다. 율곡 이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

였던 조헌의 이 상소문은 조선 선비들의 기상을 유감없이 드러냄으로써 후

대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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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벼락은 하늘의 경고이다

『인조실록』인조 11년(1633) 10월 19일의 일이다.

신이 삼가 듣건대, 금년 7월 17일 밤에 벼락이 쳤는데 특히 대전 안이 혹

심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매우 놀라 직언을 구하는 성지를 내리시면서 

‘법궁의 정전은 바로 임금이 정치를 하는 막중한 곳인데 전에 없는 이변

을 갑작스럽게 여기에다 내렸으니, 하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중략)

전하께서 반정으로 보위에 오르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에서 

들으셨던 모유(謀猷:원대한 꿈)와 경연에서의 강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올렸던 상소 가운데 격언과 지극한 담론으로써 ‘약과 침’이 될 만한 것

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매양 듣고 답할 즈음에 

반드시 ‘깊이 생각하겠다.’하셨고, 반드시 ‘가슴에 간직하여 잊지 않겠

다.’하셨는데, 전하께서 과연 그 들었던 바를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며,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실천하신 바가 있습니

까? 흐르는 물처럼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공이 굴러가듯 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제왕의 아름다운 덕인데, 전하께서는 과연 실지로 이러한 덕이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본래 천성으로 타고난 훌륭한 자질이 있는데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사업에 대해 어떠한 뜻을 가지셨습니까. 도덕과 사업을 반

드시 성현처럼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또 혼조(광해군 

시대)의 어지러운 정국을 만나서 무릇 눈으로 보고 탄식하고 마음에 격분

하여 강개하신 바가 필시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정 이후로 담

당하고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지극한 덕과 큰 공을 이루리라 스스로 격려하

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사람은 하루를 공부하면 하루만큼 공부의 효과가 

있고 1년을 공부하면 1년만큼 공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

서 10년 중에 성취하신 것과 힘써 얻으신 것을 되돌아볼 때 과연 새로 즉

위하실 때 가졌던 마음과 부합되고 그전에 뜻하셨던 사업을 거의 다 달성

하였다고 여기십니까. 요순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다 격이 낮은 심법(心

法)이며, 하․은․주 3대의 정치를 본받지 않으면 모두 구차한 정치입니다. 

(중략)

그러나 변괴를 당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어찌 임금만 가져야 하겠습



니까. 무릇 천둥이 치면 초목과 금수까지도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더

구나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천지 사이에 사는 사람이면 누

구나 마음과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닦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왕좌에 있으면서 하늘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임금은 그 도를 맡아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반드시 몸소 먼저 수양하고 반성해야 아랫사람들이 누구나 분발하여 진작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 분발하여 떨쳐 일어나려고 마음을 갖지 않는다

면 날마다 큰 천둥소리를 듣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략)

1633년(인조 11)에 임금이 정사를 보는 궁궐 대전에 벼락이 치자, 인조가

이러한 기상이변을 당하여 신하들에게 직언(直言)을 구하는 분부를 내렸다.

조선시대에는 가뭄과 홍수, 지진과 이상기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임금

은 근신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며, 죄수를 방면하

고 신하들에게 구언(求言)을 하였다. 이때는 관료들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

도 이를 용납해야 했다.

이 구언교지에 응해서 당시 부호군(副護軍) 장현광(張顯光:1554~1637)이 상

소를 올린 것이 위의 글이다. 장현광은 조선 중기 산림의 대표적 성리학자로

1623년 인조반정 후 김장생(金長生)․박지계(朴知戒)와 함께 여러 번 왕의

극진한 부름을 받았고, 사헌부지평․성균관사업 등에 여러 번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조참판 등 20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

으나 모두 사퇴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 종

사했고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당대 산림의 한 사람으로 왕과 대신들에

게 도덕정치의 구현을 강조하는 등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문적

연원은 퇴계 이황에 가까웠으나 이기설(理氣說)에 있어서는 율곡 이이의 학

설을 지지하였다. 유성룡, 정경세 등과 더불어 영남의 수많은 남인 학자들을

길러 냈다.

장현광은 이 상소문에서 “궁궐의 대전에 벼락이 친 것은 하늘이 임금을 사

랑하여 경고를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인조에게 반성하고 수양하는 한편

분발하고 떨쳐 일어나 올바른 정치를 펴도록 건의하였다. 오늘날의 자연과학

적 지식으로 보면 벼락 치는 일이 그다지 두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조

선시대만 해도 이러한 기상이변을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매개체로 보았다.

따라서 벼락이 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였다.

인조는 장현광이 올린 상소를 읽고 답변하기를, “상소를 읽고 전후 정성스

러운 경의 뜻을 가상하게 여기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스스로 채찍질해 가



며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였지만 재주와 학식이 미치지 못하여 일이 마음대

로 되지 않아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룬 채 탄식했을 뿐이다. 경이 말한 교훈

적인 말은 하나도 격언과 지론이 아닌 것이 없으니 감히 자리의 오른편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실 가뭄과 홍수는 거의 해마다 있는 일이고, 일식과 월식은 주기적인 현

상이며, 그밖에 이상기후, 혜성, 태풍, 화재 등의 재변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 허다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임금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임금이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천명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재이(災異)는 임금이 행하는 정치와 행실에 있어서 잘

잘못을 반성하고 옳은 길로 나가도록 하는 하늘의 힐책 또는 경고라고 간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잘 알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반성의 모습

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